
생명생명의의          말씀말씀

신부님,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신자들의 단골 질문 가운데 하나가 “기도는 어떻게 하나

요?”입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선생님께 배웠던 모범답안

에 따르면 ‘기도란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먼저 우리의 대

화를 떠올려봅시다. 대화란 듣는 행위와 말하는 행위로 구

성됩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대화의 맥락에서 벗어남 

없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상대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거나 성급히 판단해 본래 뜻을 왜곡한다면, 

의사소통은 오해를 낳기 마련입니다. 하느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거나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면, 기도라

는 이름의 배는 ‘분심’의 풍랑 속에 빠져 길을 잃고 엉뚱한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제1독서(1사무 3,3ㄴ-10,19)에서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부르

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익숙하지 않던 

사무엘은 엘리를 찾아가 “저를 부르셨지요?”라고 묻습니

다. 이 과정이 반복되자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심

을 눈치챈 엘리는 사무엘에게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라고 일러줍니다. 그제야 

사무엘은 주님의 부르심을 올바로 알아듣고 대답합니다. 

이로써 사무엘은 하느님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

기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바르게 대답하는 

것이 그분과의 대화, 곧 기도를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임을 

배웁니다.

복음(요한 1,35-42)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두 제

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묵었던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인데, 안드

레아는 형에게 가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말합니

다. 안드레아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

려가고, 그분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 이야기에

서 여러 등장인물(세례자 요한, 그의 두 제자, 베드로)이 각각 예수님

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여러 과정을 거

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고, 

말한 것을 들으며, 듣고 본 것을 다른 이에게 다시 말합니

다. 그 내용을 또 다른 이가 듣고서야 비로소 예수님과의 

소중한 만남이 성사됩니다. 이처럼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

도는 올바로 듣는 것과 올바로 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

은 이야기만 넋두리하거나 소원하지는 않으십니까? ‘들리

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말을 많이 해야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임을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에서도 배웁니

다. 2021년 한 해 동안 하느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충분히 

귀 기울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맨발의 수도사가 절벽 위에 선 채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인간에 대한 연민과 하느님

을 향한 사랑, 그 무거운 번민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쉬이 흔들리는 나약한 인간이

기에, 하느님의 범주와 세상의 경계에서 고뇌합니다. 오늘도 위태롭게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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